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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와인권평화와통일의주춧돌!
큰별이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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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중서거에대하여(추모시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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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사면의우선대상은양심수이어야한다

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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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을미대고향집을그리는여전사
이두하선생님을찾아서’

|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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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도집도, 그리고 그간살아온삶을하나도잊지않으려고일부러기억을하고있는것을까? 적지 않은

나이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선생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정황은 물론 날짜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

었다.

4년여의산중생활을어떻게이길수있었냐는물음에“나도모르겠어요. 지금은 겨울만되면전기난로는

물론이고이불속에서도힘든데말이죠”하며웃는다.

삶이 그리 즐거웠을 때가 많지 않았다는 이두화 선생. 분단으로 인해 또 개인적으로도 순탄치 않은 삶을

살아냈음에도불구하고너무곱고참하게늙었다는생각이들었다. 저 여리고 연약한몸으로어찌그힘든

삶을 꼬박 다 살아냈을까? 이런 선생의 삶을 한참 부족한 내가 로 풀려니 이 을 읽는 독자들에게나

선생에게나모두죄송할따름이다.        

덧붙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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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을지프뢰덤가리언’연습중단
Gagnon Speech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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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회원시사강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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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결하면승리할수있습니다”
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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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동포인권을짓밟은이명박정권규탄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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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의길로향한실천의발걸음이절실한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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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주형 : 361-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
사서함 100호 536번

장민경 : 361-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
사서함 145호 8번

오순완 : 361-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
사서함 145호 9번



범민련의자주통일운동은
국가보안법으로재단될수없다.

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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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꽃님이네집’에들르니8월의곰배령은꽃융단이더라~

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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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구속중인양심수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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